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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9. 6.(화) 18:00 배포 일시 2022. 9. 6.(화) 18: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하윤진 (044-203-2861)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2866)

관광벤처기업, 미래 관광산업의 본보기로 성장 지원
- 문체부 장관, 청년관광기업 대표 간담회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9월 6일(화),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 관광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우리 관광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라며, “여러분이 싱가포르에서 선보인 투혼이 담긴 

‘관광 작품’들이 미래 관광산업의 본보기(롤모델)이자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서 “관광벤처 기업인들의 개척적인 시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8. 31.)에 참여했던 

에이치투오호스피탈리티 이웅희 대표,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 글림미디어

그룹 윤호기 대표, 누아 서덕진 대표, 글로벌리어 이창현 대표, 그라운드케이 

장동원 대표, 브러쉬씨어터 이길준 대표 등 청년관광벤처기업 7개사의 대표가 

참석했다. 

  *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Korea Tourism Startup Center, KTSC)

 참석자들은 단순한 국내 온라인 판매채널(OTA)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 전반의 이익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관광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시장 

축소에 대응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한국 방문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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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가상 융합 기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과 같은 최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류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깃 

국가 대상 한류 문화관광 온라인 지도 제작 등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

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관광벤처기업 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확대, 

‘글로벌 관광기업’ 인증제도 도입,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소유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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